
서귀포시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

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

받을 수 있도록 미신고 불법 숙박영

업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.

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

역에서 이뤄진 미신고 불법 숙박영

업 단속 건수는 493건(고발 114, 행

정지도 379)이다. 지역별로는 읍

면지역에서 74.8%로 가장 많았고,

건축물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

59.6%를 점유했다.

불법 숙박영업은 주로 숙박업 영

업신고가 불가한 단독주택이나 아

파트, 오피스텔 등에서 투숙객을

모집해 침구류, 수건, 위생용품 등

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

다. 일부 업소에서는 단속망을 피

하기 위해 보름 살기, 한달 살기 등

단기 임대를 가장한 숙박 영업 형

태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.

이에 시는 봄나들이, 여름 성수

기, 전국체전 등 시기별로 온라인

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촘

촘히 실시하고 불법 숙박영업이 의

심되는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

실시할 방침이다. 백금탁기자

2035년까지 제주지역 10만 가구의

난방과 온수를 전기만으로 해결하

는 생활영역 열에너지 전기화 대

전환 계획 이 발표됐다.

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

이번 계획은 ▷청정열(히트펌프)

보급 확대 ▷산업 관광 재생에너지

100%(RE100) 전환 ▷지능형 수요

관리 자원 확대 ▷제도적 기반 구축

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.

도는 우선 히트펌프 보급을 올해

2380가구(정부 확정 예산안 기준)를

시작으로 2029년까지 9520가구, 2035

년까지 총 9만6156가구로 확대할 계

획이다. 설치비의 70%를 보조하고

나머지 자부담분도 렌탈이나 저리

융자로 지원해 초기 비용 부담 없이

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.

태양광 발전이 집중되는 낮 시간

대 등 전력이 남는 시간에 히트펌

프를 가동할 경우 소비자가 보상을

받는 구조도 마련된다.

도는 2035년까지 도내 히트펌프

약 10만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

결한 가상발전소(VPP)를 구축해

약 1.5GW 규모의 수요 자원을 확

보할 계획이다. 산업단지와 마을

단위로 분산형 집단 냉난방 시스템

도 함께 보급할 예정이다.

이와 함께 히트펌프 전용 전기요

금제를 도입하고 설치 시 금융 지

원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, 건축 인

허가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

준 체크리스트도 마련한다.

또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을 중심

으로 재생에너지 100% 사용(RE

100) 모델을 확대해 청정에너지 기

반 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.

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생활 속

화석연료를 깨끗한 전기로 전환하

는 이번 정책은 탄소중립 실현과

함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

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중요

한 전환점 이라며 도민 부담은 최

소화하고 참여는 확대하는 방식으

로 제주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

선도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

다 고 말했다. 김채현기자

제주관광공사는 봄을 맞아 지금이

가장 좋은, 제철 제주 봄 을 즐기는

방법을 11일 내놨다. 관광객들이

제주의 봄을 대표하는 색을 따라

여행 동선을 구성, 계절의 변화를

시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

을 주기 위해서다.

제철 제주는 꽃 풍경에서부터 ▷

바다 경관 ▷로컬음식(고사리) ▷

마을 여행(세화리, 남원읍, 상가리)

▷웰니스 ▷핫스팟 ▷버킷리스트

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을과

연결해 봄과 함께 즐길 수 있게 소

개했다. 또 비짓제주 캐릭터 우

다 를 활용한 인공지능(AI) 홍보

영상도 공개됐다.

비짓제주에서는 이달 23일부터 4

월 20일까지 제주 봄 사진 타임캡

슐 이벤트 도 진행한다. 최근부터

이전 제주 여행 중 촬영한 유채꽃,

벚꽃, 바다 등 제주 봄 사진을 비짓

제주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추첨을

통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.

문미숙기자

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지난해 제주

지역 초 중 고 전체학생의 1인당

월평균 사교육비가 8년 만에 줄어

든 것으로 나타났다.

12일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의

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

과 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전

체학생(초중고) 1인당 월평균 사교

육비는 36만9000원으로, 전년 대비

3.9% 감소했다. 전년 대비 사교육

비 감소는 2017년(-0.9%) 이후 처

음이다.

지난해 전국 전체학생의 1인당

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8000원으

로, 역대 가장 많았던 2024년(47만

4000원)에 견줘 3.5% 줄었는데,

2020년(-6.0%) 이후 5년 만의 감

소다.

도내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

교육비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

왔다. 2012년 20만3000원에서 2022

년에는 31만4000원으로 30만원을

넘어섰다. 이어 2023년 34만5000원

으로 전년 대비 9.7% 증가했고,

2024년에는 38만4000원으로 11.6%

증가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

데 지난해엔 감소로 전환됐다.

지난해 학교급별 전체학생 1인당

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36만

6000원, 중학교 37만원, 고등학교

37만6000원이다. 1년 전과 비교하

면 모두 감소했는데 초등학교는

1.5%(5000원), 중학교 10.4%(4만

3000원 ), 고등학교는 1.6%

(6000원) 줄었다.

초 중 고 12개 학년별 사교육비

가 가장 많은 학년은 초등학교 4학

년(43만4000원)으로 나타났다. 이어

고등학교 1학년(43만3000원), 고등

학교 2학년(41만8000원), 초등 6학

년(40만5000원), 중학교 3학년(40만

3000원) 순으로 지출이 많았다.

사교육 참여율은 전년 대비 3.4%

포인트 감소한 72.5%로 나타났다.

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

교 81.8%, 중학교 69.0%, 고등학교

58.5%다.

또 지난해 도내 사교육 참여학생

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9000

원으로, 전년 대비 3000원 감소한

것으로 나타났다. 초등학교 44만

7000원, 중학교 53만6000원, 고등학

교 64만2000원이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청은

12일 제주연구원에서 제주 지역경

제통계 설명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

다. 설명회는 제주도, 제주연구원,

한국은행 제주본부, 제주대학교 등

경제통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

경제통계 작성 방법과 결과를 공유

하고, 다양한 활용과 분석을 지원

하기 위해 마련됐다. >>사진

특히 지난해 6월부터 공표하고

있는 분기 지역내총생산(GRDP

) 의 작성방법과 결과, 현재 개발

중인 지역자본스톡 지역 공급

사용표 작성방법과 활용방안을 설

명하고, 제주 통계데이터센터(SDC

) 이용 방법과 제공자료에 대해서

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.

국가데이터처는 분기 GRDP 작

성방법 및 추계 결과를 통해 지역

경기 흐름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

수 있는 분기 GRDP의 작성 체계

와 추계 방법, 활용 가능성을 설명

했다. 분기 GRDP는 중앙정부와

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기 변동에

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책의 효

과를 적시에 점검하는 데 활용될

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지역자본스톡 개발 및 시산 결과

에서는 17개 시 도의 비금융자산

규모와 생산성을 종합적으로 파악

할 수 있는 지역자본스톡통계 개발

과정과 향후 공표 계획을 소개했

다. 지역자본스톡 통계는 기존 유

량(flow) 중심의 지역경제 지표를

보완,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재산

상태를 더욱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

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. 이는

장기적인 지역 균형성장 전략 수립

에 의미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될

것으로 예상된다. 문미숙기자

12일
코스피지수 5583.25

-26.70
▼ 코스닥지수 1148.40

+11.57
▲ 유가(WTI, 달러) 87.25

+3.8
▲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503.81 1454.99 1EUR 1744.02 1675.98

100 948.37 915.75 1CNY 226.06 204.54

2026년 3월 13일 금요일6 경 제

경기침체 등 여파 제주 사교육비 줄었다

노란유채꽃이 활짝 핀 오름 기슭을 찾아 제주의 봄을 즐기는 관광객들. 제주관광공사 제공

2035년까지 10만 가구 전기로 난방 온수


